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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․사회부 

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(담당 : 이지은 간사 02-723-0666 pil@pspd.org)

제 목 [논평] 조계사 경찰투입, 사회적 갈등과 정부에 대한 반감만 고조시킬 것

날 짜 2015. 11. 30. (총 2 쪽)

논 평

조계사 경찰투입, 사회적 갈등과 정부에 대한 반감만

고조시킬 것
화쟁위원회의 중재 노력 수용하고 평화적 해결 방안 모색해야

1. 경찰이 조계사 경내에 공권력을 곧 투입할 태세다.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

장 체포가 그 명분이다. 하지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계종 화쟁

위원회에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행진 보장, 정부와 대화, 노동개악 중단

에 대한 중재를 요청하고 이를 받아들이면 자진 출두하겠다고 이미 밝힌 

상태다.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무조건 공권력 투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

것은 사회적 갈등과 정부에 대한 반감만 더 고조시킬 뿐이다. 

  참여연대(공동대표 김균, 법인, 정강자, 정현백)는 조계사 경내로의 경찰력 

투입을 반대하며 경찰이 먼저 조계종의 화쟁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

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.

2. 독재정권시절에도 종교시설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구역이라는 암묵적 

합의가 있었다. 게다가 지난 11월 14일 집회에 모인 13만 여명의 국민들

이 요구한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노동개악 중단이고 한국사 국정화 강행

과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중단이었다. 하지만, 경찰은 이날 위법적

인 차벽을 쌓고 폭력적인 물대포로 이들의 요구를 묵살했다. 이 과정에

서 백남기 농민이 중상을 입고 지금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. 그럼

에도 경찰은 지금까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그 어떤 성의있는 사과도 책

임자 문책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날 집회에서 있었던 일부 폭력행위만을 

http://www.facebook.com/peoplepower21
http://goto.kakao.com/@peoplepower21
http://member.peoplepower21.org/?mid=joinguide


공동대표 김균․법인․정강자․정현백 | 110-043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(통인동)

T.02-723-5300 F.02-6919-2004 www.peoplepower21.org |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@peoplepower21

정부지원금 0%,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.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. 2

부각시켜 집회참가자들을 범법자 취급하고 주최자들을 수배하는 등 공포

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.

3. 지금 경찰이 해야 할 일은, 12월 5일 집회가 주최 측이 밝힌 대로 평화적

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. 자진 출두하겠다는 한

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겠다며 종교시설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국민적 반감

을 고조시킬 것이 아니라 조계종 화쟁위원회의 중재에 성실히 임하는 것

이 급선무다.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이 가장 

먼저 시도해야 할 일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. 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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